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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눈 무게’까지 고려한 강설 정보로 
겨울철 피해 예방하세요

- 눈의 유무, 양에 더해 ‘습하고 무거운 눈’에 대한 정보 제공
- 지난 12월 광주·전라를 시작으로, 올해 1월 강원·경북북부 동해안으로 확대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많고 무거운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기존에 눈의 유무와 양(적설)에 대한 예보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눈의 무게까지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전라북도에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당시 순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60 cm 이상의 눈이 쌓이기도 했지만, 평소보다 수분이 많은 습한 

눈이 내려 눈의 하중이 배가되었으며 그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이러한 습하고 무거운 눈에 대해 미리 경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 기온 등을 고려해서 눈의 특성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하여 예상되는 눈을 평균보다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의 3단계로 분류하고, 무거운 눈으로 예상되면 “이번 

눈은 평균보다 습하고 무거운 눈”으로 기상정보 발표 시 제공한다.

  기상청은 눈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를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

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했으며, 2024년 1월부터 강원·경북북부 동해안으로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습하지 않은 가볍거나 보통의 눈이어도 수십 센티미터 이상의 

많은 양이 쌓인다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많은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가능성”을 함께 제공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습한 눈은 보이는 것보다 더 무거우니 주의해야 

합니다.”라면서,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상되면 비닐하우스의 눈을 

더 자주 털어내는 등 평소보다 주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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